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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청년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창업 의도 간의 관

계에서 완충적(buffering)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릿의 관심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 감수성이 정(+)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취성은 완충적 조절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MZ세대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 프로그램지원을 지원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MZ세

대의 그릿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그릿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 셋째, MZ세대가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관리

자들은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업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핵심어 : MZ세대, 기업가정신, 직무 스트레스, 그릿(Grit), 창업 의도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the MZ generation, which is 

leading young entrepreneurship in Korea,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job stress had a buffering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risk 

sensitivity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Grit's interest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in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risk sensitivity, and initiative had a buffering moderating effect. As a policy 

sugges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ternal corporate venture 

program so that MZ generation can challenge startups using business models at work. Second, grit 

programs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start-up education program to upgrade the grit level of the MZ 

generation. Third, since the MZ generation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manager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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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and change the corporate culture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corporate growth.

Keyword : Generation MZ, Entrepreneurship, Job Stress, Grit, Intention of Start-up

1. 서론

현재 MZ세대는 청년창업 붐을 일으키는 주요 핵심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

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드는 MZ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MZ세대의 창업증가 현상

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MZ세대를 위한 창업 전담부서를 출범하였

다(2021.9.7.). 또한, MZ세대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MZ세대 청년창업

기업이 25만7877개(2021년)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며, 2020년 벤처업계에서만 5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로 청년창업을 이끌어가는 MZ세대 창업증가 

현상에 관하여 MZ세대 창업증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MZ세대가 창업에 도전

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창업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

였다. 또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항을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MZ세대 특징을 고려하였

을 때, 관심 분야 중심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그릿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사회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 체감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창업 증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MZ세대의 인지된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직무 스트레스, 그릿이 창업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MZ세대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창업 증가 현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MZ세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시점부터 향후 MZ세대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 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이론적 배경

2.1 MZ세대

MZ세대는 1980년~2000년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M)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함께 부르는 신조어이다 [1].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MZ세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1,79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34.7%)을 차지한다. 향후 10년 내 세계 노동인구의 약 

75%를 차지하여 경제활동과 소비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며, MZ세대 특징을 살펴보면,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및 보장 요구(62.1%, 복수 응답),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59%), 개인의 개성

을 존중받기 원함(36.4%)으로 나타고 있으며 개인 중심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과도한 업무와 야근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을 온라인상의 정보교류에 익숙한 특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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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란 용어는 프랑스 경제학자 Cantillon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기업가를 위험부담을 갖

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업가를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나타내고 있다 

[3]. Knigh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위험을 근거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창업자라 하였으며 [4], Schumpeter는 기존 시장 및 사회구조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완전

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

소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5], 혁신성은 Schumpeter가 처음 기업가정신의 중요 핵심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의 역할을 기업가적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Drucker는 기업가는 변화를 탐구하고 이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라 정의하였다 [6].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 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의 성향을 의미하고, 위험을 평가절하거나 받아들이며 [7], 변화하는 환경

에 모험정신을 가지고 기회를 추구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진취성은 시장 내 경쟁자에 대

해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이고 경쟁 의지로 시장 내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며,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에 영

향을 미친다 [8]. 또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며, 미래 시장의 수요예측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려는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성향이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

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성향이다 [9].

2.3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위협적인 자극 요인으로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10], 개인

의 능력 및 욕구, 직무환경, 자원의 환경이 불일치할 때 직무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11]. 하지만 시

간 압박, 과중한 작업량 같은 직무 스트레스는 책임감, 도전의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 

업무 과부하, 시간 압박, 업무 책임과 같은 도전적 요구가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3]. 

즉, 직장인의 직무 만족이 이직 및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 불안정이 이직 및 창업 의도

를 높인다는 점에서 실직 및 해고 등 과도한 스트레스는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4].

2.4 그릿

그릿은 Angela Duckworth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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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념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예측하는 핵심요인으로 본다 [15].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에 대

한 시간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공에 집중하며 [16], 

자기통제와는 다르게 장기적 성과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5].

2.5 창업 의도

창업 의도는 Shapero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인이 창업을 매력적이고 타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각한 후에 실제 창업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행동성향으로 정의한다 [17]. 새로

운 조직을 창조하는 실제 창업 과정의 출발점이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행

위를 예측하고 창업 과정을 이해함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침체한 경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의미한다 [18]. 즉, 창업 의도에 관한 연구는 기업가

정신연구 분야에서 독립적인 한 분야로서 이루어져 왔으며, 창업은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 [18].

3. 연구방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MZ세대의 지각한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에서 도전적 스트

레스, 그릿 요인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 의도에 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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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19],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과 관계

없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손윤정·최종인의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교원의 

기업가 지향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가 지향성은 교원의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

을 준다고 확인하였다 [2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 MZ세대의 지각한 기업가정신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혁신성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위험 감수성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진취성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직무 스트레스 조절 효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22], 직무 스트레스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창업 의도와 이

직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3], 중소기업 퇴직예정자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보상 불만족, 불확실한 미래, 과도한 업무시간은 창업 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H2 : MZ세대의 직무 스트레스는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1> MZ세대의 직무 스트레스는 혁신성과 창업 의도 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MZ세대의 직무 스트레스는 위험감수성과 창업 의도 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MZ세대의 직무 스트레스는 진취성과 창업 의도 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그릿 조절 효과

그릿은 창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의 목표달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25], 정서적 영향 측면

에서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서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6], 교육, 훈련, 경력 등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19]. 배창봉, 김정희는 예비창업자의 그릿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27], 교육에서 그릿은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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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MZ세대의 그릿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3-1> MZ세대의 관심은 혁신성과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MZ세대의 관심은 위험감수성과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MZ세대의 관심은 진취성과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MZ세대의 끈기는 혁신성과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5> MZ세대의 끈기는 위험감수성과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6> MZ세대의 끈기는 진취성과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설문에 활용한 변수들은 모두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

하도록 설문지를 기업가정신, 직무 스트레스, 그릿, 창업 의도 등 구성개념 측정을 위하여 총 39개 

문항으로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참고문헌 연구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신뢰

성 및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 측정 도구를 인용하여, [표 1]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출처

기업가

정신

혁신성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강조하

고 도입하는 성향
혁신성 1~6

Covin & Slevin.

Miller.

위험

감수성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 선호적인 

의사결정
위험 감수성 1~6

진취성
미래지향적인 기업가 성향으로 시

장변화에 행동하는 것
진취성 1,~6

그릿
관심 흥미 유지는 ‘일관된 관심’, 노력의 

지속은 ‘끈기’로 정의하여 사용

관심 1~4
Duckworth et al.

끈기 끈기 1~4

직무 스트레스
도전적인 직무요구와 관련된 자기

보고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1~5 Cavanaugh et al.

창업 의도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는 의도이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
창업 의도 1~5 Chen et al.

인구통

계학적

일반

현황
성별, 경력, 직무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약 3주간 이루어졌다. 최종 195명의 MZ세대 응답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응답

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 도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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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Cronbach's alpha

위험 감수성_4 .818 .059 .068 .110 .001 .168 .109

.852

위험 감수성_2 .714 .007 .093 .161 -.109 .115 .072

위험 감수성_3 .701 .108 .036 .153 .049 .186 .205

위험 감수성_5 .690 .300 .186 -.055 -.016 .109 .103

위험 감수성_6 .465 .286 .189 .168 -.120 .143 .182

위험 감수성_1 .444 .286 .047 .169 .136 -.015 .025

분석의 Cronbach's Alpha 계수(α)를 이용하였고, 변수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92명(47.2%), 

여성 103명(52.8%), 경력은 1년 미만 34명(17.4%), 1년 이상~3년 미만 42명(21.5%), 3년 이상~5년 미

만 44명(22.6%), 5년 이상~10년 미만 70명(35.9%), 10년 이상 5명(2.6%)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업무는 

마케팅/영업 25명(12.8%), 연구개발 32명(16.4%), 생산기술 23명(11.8%), 지원관리/사무직 46명

(23.6%), 기타(대학생 포함) 69명(35.4%)으로 나타났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업가정신, 직무 스트레스, 그릿, 창업 의도에 대한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주축요인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 회전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변수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으며, [표 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33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타당

도를 저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25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KMO측도는 .826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누적분산이 61.496%로 나타나, 구성된 7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적재 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내적 일치성은 Cronbach's α 값으로 평가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개별

변수로 묶인 설문 항목들만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여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 문항을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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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_3 .042 .756 .158 .047 .056 .144 .155

.839
끈기_2 .311 .709 .262 .068 .124 -.033 .043

끈기_1 .279 .649 .152 .134 .226 -.057 -.044

끈기_4 .103 .631 .259 .065 .049 .144 .337

직무 스트레스_3 .122 .261 .810 .181 .021 .113 -.006

.813
직무 스트레스_2 .117 .265 .769 .026 -.002 .165 .176

직무 스트레스_1 .226 .141 .627 .073 -.167 .191 .309

직무 스트레스_4 .034 .071 .555 -.001 -.092 -.059 -.086

진취성_5 .143 .062 -.019 .878 -.034 .143 .052

.814
진취성_2 .090 .099 .066 .712 -.112 .024 .155

진취성_3 .338 .067 .215 .561 -.105 .122 .341

진취성_4 .279 .105 .298 .417 -.125 .056 .308

관심_2 .028 .120 -.029 -.017 .808 -.105 .102

.757관심_1 -.039 .013 -.046 -.168 .759 -.045 .025

관심_3 -.023 .171 -.120 -.030 .566 -.042 -.211

창업 의도_1 .235 .119 .106 .101 -.104 .885 .177
.880

창업 의도_2 .282 .038 .127 .146 -.127 .762 .040

혁신성_4 .172 .101 .052 .140 -.009 .065 .695
.772

혁신성_5 .230 .230 .011 .319 -.015 .133 .668

아이겐값 3.268 2.478 2.408 2.137 1.773 1.676 1.634

공통분산(%) 13.073 9.914 9.632 8.547 7.091 6.704 6.536

누적분산(%) 13.073 22.986 32.618 41.165 48.256 54.960 61.496

KMO=.826, Bartlett's χ²=2584.789(P<0.001)

4.3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으로 [표 3]과 같이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

과 혁신성은 위험 감수성(r=.406, p 0.01), 진취성(r=.491, p<0.01), 끈기(r=.341, p 0.01), 직무스트레

스(r=.229, p 0.01), 창업의도(r=.290,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험 감수성은 

진취성(r=.452, p 0.01), 끈기(r=.444, p 0.01), 직무스트레스(r=.339, p 0.01), 창업 의도(r=.439, p

0.01)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취성은 관심(r=-.196, p 0.1)에 음(-)의 상관관계, 

끈기(r=.304, p 0.01), 직무스트레스(r=.326, p 0.01), 창업의도(r=.349, p 0.01)에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 관심은 끈기(r=.188, p<0.1)에 정(+)적인 상관관계, 창업 의도(r=-.194, p<0.1)에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끈기는 직무스트레스(r=.451, p 0.01), 창업의도(r=.219, p 0.1)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는 창업의도(r=.293, p 0.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에 관심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직무스트레스는 관심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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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상관관계 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변수 1 2 3 4 5 6 7

혁신성 1 　 　 　 　 　 　

위험 감수성 .406*** 1 　 　 　 　 　

진취성 .491*** .452*** 1 　 　 　 　

관심 -.040 -.035 -.196** 1 　 　 　

끈기 .341*** .444*** .304*** .188** 1 　 　

직무 스트레스 .229** .339*** .326*** -.121 .451*** 1 　

창업 의도 .290*** .439*** .349*** -.194** .219** .293*** 1
*p<.05, **p<.01, ***p<.001

4.4 가설검증

4.4.1 가설 1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도 간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8.49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다(R2=.225). 한편 Durbin-Watsion 통계량은 1.95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

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β

=.595, p<.001), 진취성(β=.290, p<.05)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

가정신의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여, 본 연구의 가설 

1-2, 1-3는 지지 되었다. 그러나 혁신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 t P

창업 의도

혁신성 0.166 0.166 .075 0.997 .320

위험 감수성 0.595 0.131 .335 4.562*** .000

진취성 0.290 0.139 .161 2.087* .038

F=18.497***(p<.001) R2=.225, D-W=1.955
*p<.05, **p<.01, ***p<.001

4.4.2. 가설 2 검증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과 직무 스트레스 간 회귀분

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18.497, p 0.01), 2단계(F=14.945, p 0.01), 3단계

(F=9.759,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5%(수정된 R 제곱은 21.3%), 2단계에서 23.9%(수정된 R 제곱은 22.3%), 3단계에서 26.8%(수정된 

R 제곱은 24.0%)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45로 2에 근사한 값은 보여 잔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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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산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위험 감수

성(33.5%, p 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는 위험 감수성과 직무 스트레스 간 상호작용 변수가 음(-)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β=-.167, p .05). 즉, 도전적 스트레스는 기업가정신의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전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완충적인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 되고, 2-1, 2-3은 기각되었다.

  [표 5] 직무 스트레스 조절 효과 분석

  [Table 5] Job-stress moderating effect analysis

단계 변수 B S.E β t p F
R2

adj(R2)

1

(상수) 4.813 0.127 　 37.758*** <.000

18.497***
.225

(.213)　

혁신성 0.166 0.166 .075 0.997 .320

위험 감수성 0.595 0.131 .335 4.562*** .000

진취성 0.290 0.139 .161 2.087* .038

2

(상수) 3.696 0.606 　 6.101*** <.000

14.945***
.239

(.223)

혁신성 0.156 0.165 .071 0.944 .346

위험 감수성 0.542 0.133 .305 4.083*** .000

진취성 0.243 0.140 .135 1.727 .086

직무 스트레스 0.213 0.113 .130 1.884 .061

3

(상수) 3.811 0.643 　 5.927*** <.000

9.759***
.268

(.240)

혁신성 0.118 0.171 .053 0.691 .490

위험 감수성 0.553 0.132 .311 4.183*** .000

진취성 0.223 0.140 .124 1.590 .113

직무 스트레스 0.211 0.120 .128 1.761 .080

혁신성×직무 스트레스 -0.056 0.138 -.031 -0.409 .683

위험 감수성×직무 스트레스 -0.225 0.092 -.167 -2.436* .016

진취성×직무 스트레스 0.039 0.094 .030 0.418 .676
*p<.05, **p<.01, ***p<.001

4.4.3. 가설 3 검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과 그릿의 관심, 끈기 요인을 구분하여 회

귀분석을 하였으며, 그릿의 관심이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어 [표 6]과 제시하였다. 첫째, 그릿의 관

심은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18.497, p 0.01), 2단계(F=15.654, p 0.01), 3단계(F=11.517,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5%(수정된 

R 제곱은 21.3%), 2단계에서 24.8%(수정된 R 제곱은 23.2%), 3단계에서 30.1%(수정된 R 제곱은 

27.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0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

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산

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위험 감수성(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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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진취성(16.1%, p 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그릿의 관심(-15.4%, p 0.5)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는 혁신성과 관심(18.2%, p 0.5) 간 위험감

수성과 관심(16.5%, p 0.5) 간 상호작용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취성과 관심

(-17.1%, p 0.5) 간 상호작용 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릿의 관심은 기

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창업 의도와의 관계에서 감소하는 완충적인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가설 3-1, 3-2, 3-3은 지지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그릿의 관심 조절 효과 분석

  [Table 6] Grit's interest moderating effect analysis

단계 변수 B S.E β t p F
R2

adj(R2)

1

(상수) -0.726 0.907 　 -0.800*** <.000

18.497***
.225

(.213)　

혁신성 0.166 0.166 .075 0.997 .320

위험 감수성 0.595 0.131 .335 4.562*** .000

진취성 0.290 0.139 .161 2.087 .038

2

(상수) 0.122 0.963 　 0.127*** <.000

15.654***
.248

(.232)

혁신성 0.187 0.165 .085 1.135 .258

위험 감수성 0.610 0.129 .344 4.727*** .000

진취성 0.220 0.140 .122 1.570 .118

관심 -0.218 0.091 -.154 -2.397 .017

3

(상수) 0.506 0.944 　 0.535*** <.000

11.517***
.301

(.275)

혁신성 0.132 0.164 .060 0.804 .423

위험 감수성 0.588 0.128 .331 4.598*** .000

진취성 0.267 0.142 .148 1.889 .061

관심 -0.288 0.092 -.204 -3.138** .002

혁신성×관심 0.318 0.134 .182 2.373* .019

위험 감수성×관심 0.179 0.076 .165 2.346* .020

진취성×관심 -0.184 0.083 -.171 -2.219* .028
*p<.05, **p<.01, ***p<.001

둘째, 그릿의 끈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그릿의 끈기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은 1단계(F=18.497, p 0.01), 2단계

(F=13.802, p 0.01), 3단계(F=8.608,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5%(수정된 R 제곱은 21.3%), 2단계에서 22.5%(수정된 R 제곱은 20.9%), 3단

계에서 24.4%(수정된 R 제곱은 21.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7로 2에 근사

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산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혁신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그릿의 끈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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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이 그릿의 끈기에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즉,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R제곱 값이 증

가하여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상호조절변수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5를 모

두 초과하기 때문에 창업 의도에서 그릿의 끈기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3-4, 3-5, 3-6은 기각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MZ세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MZ세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Z세

대의 기업가정신의 위험 감수성과 진취성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 스트레스는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 감수성이 완충적인 조절 효과

를 나타낸 것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그릿의 ‘관심’ 요인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과 위

험 감수성은 양(+)의 조절 효과가 발생하여 ‘관심’이 증가할수록 창업 의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검

증하였으며, 진취성은 완충적인 조절 효과를 보여 ‘관심’이 증가할수록 진취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한다. 첫째, MZ세대의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

업 사내벤처 지원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이 아닌, ‘사내창업’으로 전

환될 수 있도록 MZ세대를 위한 사내벤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사내벤처 기업 간 협업 비즈니스 

조성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MZ세대가 그릿의 수준을 제고하여 포기하지 않

는 집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 사업기획, 지식재산, 법률 등 기존창업 

교육과정에 예비창업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를 대처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창업의 지

속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준비 단계에서 높은 수준

의 그릿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릿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정

보의 접근 및 소통이 SNS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와 관심 사항을 중시한다는 점

에서 기성세대와 차이점이 있다. 기업은 MZ세대 직원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 

기업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MZ세대는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MZ세대의 수요는 

기업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이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고 발전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실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횡단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MZ세대의 인지된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데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둘째,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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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업가정신, 창업 의도, 직무 스트레스, 그릿 등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후속 연구에서

는 조사대상을 세분화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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